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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우리나라의 대학은 존립과 성장을 위해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의 목표는 다
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별로 가중하여 누
적한 비교과 활동점수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기초적 수학능력을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은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대학이 보다 다양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여학생의 비학점 활동 참여도는 남학생과 비슷하지만 성과는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학년 학생은 참여도와 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학생과 저학년 학생의 참여
율을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학점 활동에 대한 홍보나 장학금 등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교수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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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 Universities in Korea are presenting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survival and growth. 
Although the goal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divers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mulative 
scor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difficulty level and academic achievement. As a result, first, even if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were controll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achievement. This suggests that universities should provid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are more diverse and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Second,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students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s similar to that of male students, but the performance is very high. Third, Senior students show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students and lower grade students. To this end, not only publicity and compensation, but also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instructors wi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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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시장 개방으로 인한 난관을 극
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대학
은 각종 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향
상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 복수전공제, 산학학
점 연계제 등 대학생의 취업과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실패의 원인
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 부여가 부족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
학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해 자기 주도적인 적극성
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과 활동의 운영이다[2].

일반적으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전공 교육과
정과 교양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
기 위해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에는 대표적으로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의 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실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
으며(Kim & Lee ; 2016), 그 외에도 대학마다 다양한 취
미, 여가 활동이나 견학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
된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대학
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일리지 제도나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3].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전공 교육과정
이나 교양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활동을 제공함으
로써 재학생의 진로 탐색과 발달을 도모하고, 인지 및 비
인지 역량과 학습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Jang & Noh(2011)는 효율적
인 멘토링 활동이 경력기능, 역할모형 기능, 심리․사회 기
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만족 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에 긍
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정서, 
적응, 대인관계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4].

물론 모든 선행 연구가 대학교의 비교과 활동이 긍정
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5]. Park & 
Chung(2017)은 대학들이 국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 성과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실증연

구를 통해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대학생의 핵심역
량 성취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은 일부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 교육과
정의 효과 부족을 비교과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에서 찾
는 연구도 있다[6].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의 결론은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편적인
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
에게 미치는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연구
하였는바, 대부분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문조사 위
주의 연구들은 표본의 수가 적어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성향을 띠는 학생들이 일관
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을 때 설문의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의 생존 및 학생성공
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학업 성취도이므로 이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
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대학 성적인 학점(GPA)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고
교성적 등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
의를 진행할 수 있다.

비교과 활동의 학업 성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Lee 
& Kwon(2018), Lee(2020) 등이 있다. 이들은 비교과 활
동의 참여도가 자연·공학계열의 여학생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
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과 활동의 교육 성과를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교과 활
동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단
일요인으로만 분석하는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교육 성
과를 평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7].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A 대학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과 활
동에의 참여 정도를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포인트
(Certification Point: CP)로 환산하여 마일리지로 누적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적용되는 포인트의 크기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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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완전히 비
례하지는 않더라도 단순히 참여 여부 등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 비해서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더욱 적확한 수치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참
여자의 수학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비교과활동의 
효과를 추론한 것도 본 논문의 차별점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비교과 활동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정규 교유과정을 
보완하는 의미(co-curricular)와 (준)공식적으로 승인된 
학생활동을 의미하는 의미(extra-curricular) 등으로 나
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
든 활동을 통칭하여 non-curricular로 불리는 경우가 많
다[8]. 

활동의 범위가 다양한 만큼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는 
이유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목적으로는 토익이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률 증가목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목적, 사회
봉사나 인성교육을 위한 목적, 심지어는 스포츠 등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들도 포함하며 어떠한 연구에서는 아르
바이트 활동도 사회경험으로 인정하여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하기도 한다([9], [10]).

우리나라에서 비교과 활동이 중요성이 주목받은 것은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영향이 크다. ACE 
사업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개선
의 세부 전략은 교양 기초교육 강화, 전공 교육 내실화,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 등인데 이에 따라 ACE 사업을 수
행하는 대학들은 그동안 단편적·산발적·일회적으로 운영
되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사업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새
롭게 재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교과 교육과
정을 편성·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비교과 활동에 다양한 내용과 목적이 존재하고 연구자
마다 사용하는 변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대체
적으로는 비교과 활동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다
수이다.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를 확장시키고 리더십, 자존감, 정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존
재한다([11], [12]). 또한 전공공부를 하는데 기초적인 소

양이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및 보편적 지식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13], [14]).

본 논문의 주제인 학업성과에 비교과 활동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7], [15], [16], [17]), 이러한 연
구 중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면서 대비가 되는 연구
로는 Hwang(2019)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전과 후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점상
승이 유의하지 않았나 성별, 전공별, 입학연도별로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 
참여 전후의 학점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 요인으로 통제하
고 있지만 비교과 활동은 하나의 활동만으로 학점에 영향
을 미치기 보다는 누적된 활동의 결과가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활동별로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등의 문
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는 참여자의 학습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
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과 
활동이 모든 참여자의 학습 동기부여에 기여하여 학습량
을 늘리고 이 결과로 학습성과가 높아진다고 하자. 그런
데 남학생집단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여학생
집단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가정할 경우 비
교과 활동에 참여한 여학생의 학습성과가 더 많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
제라기 보다는 ‘우연히’ 여학생 집단의 잠재적 학습능력
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이를 결과로 비교과 활동의 참여결
과가 여학생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리
면 안될 것이다.

3.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한 선행연구의 문

제점을 보완하여 학업능력이나 성별요인 등을 통제하는 
경우 ‘누적적’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누적된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별로 
집계한 CP점수를 이용함으로써 비교과 활동의 난이도 및 
누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P
점수는 활동의 난이도별로 누적된 점수이므로 단순한 참
가여부 혹은 난이도의 비고려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누적치를 이용하는 경우 학년 증가로 인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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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누적편의 현상을 해결하기로 한
다. 이에서 도출된 주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난이도에 따라 누적된 비교과 활동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인 언어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순
수한 비교과 활동이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변인으
로 학생의 언어능력이 거론된다. 즉 교재나 자료 등을 읽
고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학업 성
과가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는 많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고
등학교 국어 내신을 사용하였다.   Lee & Park(2018)에 
따르면, 고교 수학이나 영어 내신도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이 소속한 계열이
나 학과에 따라 그 영향이 큰 차이를 보이며, 국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기
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언어능력으로 한정하고 고등학교의 국어내신등급를 언
어능력의 대용치로 사용하기로 한다.

가설 2: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
동은 학생의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동일한 비교과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학생의 성별이나 
학년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측면이 강하여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며(Kim & Kim ; 2016, Kim 
& Park ; 2019),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교과 활동 특히 취
업에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

가설 3: 여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의 성과가 남학생
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 비교과 활동의 성
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하 분석에서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
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A 대학은 입학정원이 

2,500명 정도로 전체 학생 수가 10,000명 내외가 되는 
중규모 지방 소재 사립대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8월 30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2021학년도 1학
기까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모두 10,397명이지만, 이들 
학생 중에서 외국인이나 편입생들은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전 학기 성
적 및 비교과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실기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
생의 경우 성적 평가 방법이나 학습 방법 등이 다르므로 
예체능계 학생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오래전에 입
학한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이 많아서 최근 입학한 
학생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표본에서 제외하
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학생은 2015년 이후에 새로 입
학하여 2021년 8월 30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계열의 학생 7,375명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비교과 
활동 점수이다. A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도전정신, 능력개
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내 기관들이 주관
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참여 정도와 
성과를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인증 점수
(Certification Point: C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산 점수
에 따라 총장 인증서와 자기 계발 향상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다. 이러한 인증 포인트는 대학 생활 내내 계속 누적
이 되는데 이를 대학 생활의 비교과 활동 참여도로 판단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과 활동의 대리변
수로 활용하였다. CP는 매 학기 집계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점수는 2021학년도 1학기까지 누적된 점
수이다. 이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록 CP가 상향되는 경향
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학생의 학년 변수를 
함께 이용하기로 하였다.

표본이 되는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공과대학, 문화관
광대학, 문화융합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학
대학, 인문대학 등의 8개 단과대학이다.

전체 7,375명 중에서 남학생은 3,456명으로 46.86%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3,919명으로 53.14%를 나
타냈다. 성비는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74.8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경영대학이 52.59%로 두 단과대학만이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여학
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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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른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을 제외하고
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병역 
휴학으로 인하여 남학생의 재학 기간이 긴데다가 남학생
의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이다[18].

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저학
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
해 볼 수 있다.

     grade
sex 1 2 3 4 total

male 1035 770 801 850 3456
29.95 22.28 23.18 24.59 46.86

female 972 1045 983 919 3919
24.8 26.66 25.08 23.45 53.14

total 2007 1815 1784 1769 7375
27.21 24.61 24.19 23.99 100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and grade

3.3 학생 변인 분석
먼저, 연구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적을 분석해 

보았다. A 대학의 2020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2021년 
1학기의 학점 평균은 각각 3.82, 3.86, 3.78로 나타나고 
있다(만점은 4.50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2020
년~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방식이 온
라인 원격 수업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평가 체제도 이
전의 상대평가 방식 위주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학점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표본의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지만 대체로 2019년의 학점 평균이 3.4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20~2021년의 학점 평균이 0.35~0.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매 학기 비교과 참여 성과가 아
니라 2021년 1학기 말을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된 비교과 
참여 성과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단
순히 2021년 1학기의 평점(GPA)뿐만 아니라 직전 학기
인 2020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와의 관계도 같이 살펴
보았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학기별로 살펴볼 수도 있
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기에 2학기의 평점과 
3학기의 평점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였다(성적이 존재하
지 않을 때는 결측치로 처리했기 때문에 신입생의 경우 2
학기간 평점이나 3학기간 평점은 모두 2021년도 1학기

의 성적과 같다).
최근 2학기의 평점과 3학기의 평점이 모두 3.75로 같

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2학기 혹은 3학기의 평점의 단
순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그 이유는 표본에 2021년도 1
학기를 수강한 학생(특히 신입생)이 많이 포함된 결과로 
추정된다.

성적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 여학생
의 학업성취도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
의 평점이 남학생 3.69, 여학생 3.90이며 2020년 2학기
의 경우 남학생 3.73, 여학생 3.94, 2021년 1학기의 경우 
남학생 3.58, 여학생 3.86으로 여학생이 매 학기 0.2 이
상 높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두 학기 평균이나 세 학기 
평균을 살펴봐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로써 본 연구도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의 학업성취도보다 높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19], [20]).

        sex 
semester

total male female
gpa SD gpa SD gpa SD

2020 - 1 3.82 0.58 3.69 0.65 3.90 0.53
2020 - 2 3.86 0.57 3.73 0.64 3.94 0.50
2021 - 1 3.73 0.66 3.58 0.72 3.86 0.57

avg of 2 semesters 3.75 0.62 3.60 0.69 3.88 0.52
avg of 3 semesters 3.75 0.61 3.60 0.68 3.88 0.51

Table 2. Grade distribution by gender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나타내는 고교 국어 내신을 성별
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5.42이며, 여학
생은 5.05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학생의 고교 국어 내신
이 더 우수하므로 기초적인 학습 능력도 남학생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내신성적은 낮을수록 우수함). 이
로써 비교과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성별 변수뿐만 
아니라 기초 학습 능력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sex N credit rating SD
male 3374 5.421 1.342

female 3820 5.052 1.266

Table 3. Credit rating by sex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의 대용치인 고교 국어 내신
과 성별은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여학생의 국어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좋으므로 성별 혹
은 고교 국어 내신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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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
해 두 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국어 내신에 대한 추정치는 –
0.11이며 t 값은 –18.82로 나타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도 추정치가 0.24로 나타
나 t 값은 16.42로 역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과 고교 국어 내신이 모두 독립
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intercept 4.15 128.60 0.0001

credit rating -0.11 -18.82 0.0001
sex 0.24 16.42 0.0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ating 
and sex(2021-1)

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A 대학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주된 변수를 비교과 
활동으로 삼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성별, 기초 학습 능력, 
학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별로 집단화하여 t 검정을 하였으며, 통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통제변수 간에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두 개 이상 
투입한 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데이
터에 대한 분석은 통계 패키지 SAS 9.4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비교과 활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A 대학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성과로 활

용한 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대학의 각종 기관
에서 주관한 각종 교내·외 활동에서 부여한 인증 점수
(CP)이다.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연구대상 학생 중 
남학생은 28.95점, 여학생은 28.71점으로 나타나 큰 차
이가 없었다. 두 집단은 표준편차와 최솟값 및 최댓값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CP를 살펴보면 1학년은 9.23, 2학년은 
17.80, 3학년은 30.72, 4학년은 56.43으로 나타나 학년

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1
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8.57,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12.92, 3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25.71로 나타나 비교과 
활동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 저학년보다는 학
교생활을 오래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동
료나 선배들로부터 활동에 대한 정보나 유익에 대해 알게 
되면서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sex CP SD min max
male 28.95 37.297 2 437

female 28.71 40.732 2 433

Table 5. Certification points by gender

grade N CP SD min max
1 grade 505 9.23 8.78 2 85
2 grade 1496 17.80 14.28 2 139
3 grade 1556 30.72 34.04 2 369
4 grade 1610 43.34 56.43 2 437

Table 6. Certification points by grade

어떤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
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
력을 나타내는 고교 국어 내신을 독립변수, CP를 종속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처럼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0.91로 나타나 5% 유의수
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더욱 적
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intercept 33.35 14.98 0.00

credit rating -0.91 -2.17 0.03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다음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요인인 고교 국어 내신과 
성별을 같이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인 Table 8은 Tabel 7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고교 국어 내신이 좋은 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참
여하는 정도가 높지만(회귀계수 –0.94, 유의수준 0.03), 
성별의 경우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없어 특정 성별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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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비교과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
다. 한편 이는 앞선 Table 5의 결과를 확인해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intercept 33.82 14.10 0.00

credit rating -0.94 -2.21 0.03
sex -0.58 -0.52 0.60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and sex

앞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교과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기초통계 자료를 가지
고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학년과 비교과 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런데 고교 국어 내신이 비교과 활동 참여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어 내신을 같이 
회귀식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Table 9를 보면 학년에 대한 추정치는 11.74로 나타
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로써 고학년일수록 비교과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고교 국어 내신
의 유의성이 12%로 10% 유의수준 하에서도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고학년일수록 내신등급이 좋
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학년일수록 기초 학습 능력 수준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근래 들어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재학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
들보다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매년 신입생들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점점 떨
어진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 교육 정책과 방
향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intercept -1.41 -0.53 0.60

credit rating -0.62 -1.54 0.12
grade 11.74 22.01 0.00

Table 9.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and grade

4.2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P와 최근 세 학기 간의 성적을 

회귀분석 하였다(Table 10).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2020 - 1 int. 3.821 344.48 0.0001
CP 0.001 5.52 0.0001

2020 - 2 int. 3.846 366.32 0.0001
CP 0.001 7.13 0.0001

2021 - 1 int. 3.756 365.26 0.0001
CP 0.002 8.22 0.0001

avg of 2 
semesters

int. 3.785 402.1 0.0001
CP 0.002 8.6 0.0001

avg of 3 
semesters

int. 3.788 414.56 0.0001
CP 0.002 8.34 0.0001

Table 10.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

CP와 2020년 1학기 성적과의 회귀계수는 0.001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2020년 2학기 성적과 
2021년 1학기 성적과의 회귀계수 역시 각각 1% 유의수
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최근 두 학기의 평점 평균을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는 0.002였으며, 
최근 세 학기의 평점 평균과의 회귀계수는 0.02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동일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여학생이 과제 몰
입도가 높고 기초 학습 능력이 양호하므로 남학생보다 여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Table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CP와 성별을 같
이 종속변수로 투입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회귀계수는 유
의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남학생=0, 여학생=1)는 0.193으로 나타났
으며, 2020년 2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는 
0.198, 2021년 1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삼았을 때 
0.222로 나타나 모든 경우에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
하였다. 또한 최근 두 학기의 성적 또는 최근 세 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한 때도 같은데, 각각의 회
귀계수는 0.212 및 0.205로 나타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기초 학습 능력
인 고교 국어 내신이 양호하므로 이의 영향을 통제할 필
요가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가 비교과 
활동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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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서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Table 12에 나타났는데, 독립변수로 CP, 고교 
국어 내신, 성별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이 높아 각각이 독립적으로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2020 - 1
int. 3.693 224.98 0.0001
CP 0.001 5.98 0.0001
sex 0.193 10.5 0.0001

2020 - 2
int. 3.720 248.27 0.0001
CP 0.002 7.53 0.0001
sex 0.198 11.57 0.0001

2021 - 1
int. 3.627 259.9 0.0001
CP 0.002 8.4 0.0001
sex 0.222 13.4 0.0001

avg of 2 
semesters

int. 3.662 287.09 0.0001
CP 0.002 8.8 0.0001
sex 0.212 14.06 0.0001

avg of 3 
semesters

int. 3.668 296.28 0.0001
CP 0.002 8.54 0.0001
sex 0.205 14 0.0001

Table 1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Controlling sex)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2020 - 1

int 4.132 104.62 0.0001
CP 0.001 5.72 0.0001

rating -0.082 -12.19 0.0001
sex 0.167 9.12 0.0001

2020 - 2

int 4.022 108.08 0.0001
CP 0.001 7.25 0.0001

rating -0.056 -8.81 0.0001
sex 0.182 10.65 0.0001

2021 - 1

int 4.084 113.74 0.0001
CP 0.002 8.05 0.0001

rating -0.085 -13.69 0.0001
sex 0.195 11.93 0.0001

avg of 2 
semesters

int 4.078 124.5 0.0001
CP 0.002 8.43 0.0001

rating -0.078 -13.69 0.0001
sex 0.189 12.68 0.0001

avg of 3 
semesters

int 4.106 129.38 0.0001
CP 0.002 8.19 0.0001

rating -0.082 -14.9 0.0001
sex 0.181 12.55 0.0001

Table 1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Controlling sex and credit rating)

2020년 1학기 성적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경우 
CP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1,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
귀계수는 –0.082,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67로 나타

났다. 2020년 2학기의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는 0.001, 
-0.056, 0.182로 나타났고, 2021년 1학기의 경우 회귀계
수는 0.002, -0.085, 0.195로 나타나 모든 회귀계수가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CP와 성별에 대한 
유의수준(t값 기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강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CP가 2021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한 총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를 최근 두 학기 및 최근 
세 학기로 나타낸 경우에도 결과는 같게 나타났다. 즉, 최
근 두 학기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CP에 대한 회귀
계수는 0.002,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
0.078,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89로 나타났으며, 최
근 세 학기 성적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는 
0.002, -0.082, 0.181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
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매 학기
가 아니라 2021년 1학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인증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학
년 요인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학년을 통제해야 하는데 먼
저 학년별로 분리하여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1 grade

int 4.434 34.2 0.0001
CP 0.011 3.22 0.0014

rating -0.169 -8.02 0.0001
sex 0.171 2.85 0.0045

2 grade

int 4.044 57.41 0.0001
CP 0.005 5.26 0.0001

rating -0.103 -8.8 0.0001
sex 0.247 7.79 0.0001

3 grade

int 3.944 62.91 0.0001
CP 0.002 3.95 0.0001

rating -0.057 -5.12 0.0001
sex 0.178 6.32 0.0001

4 grade

int 4.043 65.04 0.0001
CP 0.001 4.16 0.0001

rating -0.063 -5.86 0.0001
sex 0.193 6.85 0.0001

Table 1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2021-1) of CP by grade(Controlling 
sex)

Table 13을 보면 종속변수를 2021년 1학기 성적으로 
삼는 경우 1학년에 대한 회귀계수는 CP는 0.011, 고교 
국어 내신은 –0.169, 성별의 경우 0.171로 나타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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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2학년의 경우에 회귀계
수는 각각 0.005, -0.103, 0.247이며, 3학년의 경우에 회
귀계수는 각각 0.002, -0.057, 0.178이고, 4학년의 경우
에 회귀계수가 0.001, -0.063, 0.193으로 나타났는데 모
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t 값을 기준으
로 유의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성
이 높아지고 있어 고학년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몰
입도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비교과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를 최근 
두 학기 및 최근 세 학기로 변경한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
는데 그 결과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앞의 분석에서는 학년별로 분리하여 학년의 효과를 통
제하였는데, 이번에는 학년 변수를 회귀식에 직접 통제변
수로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았다(Table 14).

variable estimated t value sig. level

2021 - 1

int 3.991 92.26 0.0001
CP 0.001 6.57 0.0001

rating -0.084 -13.58 0.0001
sex 0.199 12.18 0.0001

grade 0.033 3.81 0.0001

avg of 2 
semesters

int 4.016 101.69 0.0001
CP 0.001 7.23 0.0001

rating -0.077 -13.6 0.0001
sex 0.192 12.85 0.0001

grade 0.022 2.78 0.0055

avg of 3 
semesters

int 4.059 106.03 0.0001
CP 0.001 7.17 0.0001

rating -0.081 -14.82 0.0001
sex 0.184 12.68 0.0001

grade 0.017 2.21 0.027

Table 1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 by grade(Controlling credit rating, sex 
and grade)

 2021년 1학기의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CP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1,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
는 –0.084,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99이며, 학년에 
대한 회귀계수는 0.033으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
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학년에 대한 회귀계수가 양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교과 활동에 대
한 참여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교과 활동
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기초 학습 능력, 성별, 학년 등
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를 최근 두 학기의 평균 성적

이나 최근 세 학기의 평균 성적으로 바꾸더라도 거의 같
게 유지되어 비교과 활동이 강하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5. 결론

오늘날 대학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비
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의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학
업성취도의 증대일 것이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이 향상되면 그 결과로 학
생의 학업성과 및 취업률이 증대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상
승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입시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누적한 점수인 CP를 비교과 활동의 참여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학생들의 국어 내신점수를 수학능력의 척
도로 대용하여 비교과 활동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는데 그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가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회귀를 통해서도 검증되지만, 학생의 성별이나 기초 학습 
능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강력한 유의성을 갖
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호응
이 큰 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비교과 
활동을 마련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격려와 포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는 성별이
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
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남학생보다 그리 높지는 
않으나 동일한 정도의 참여 결과는 남학생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참여와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에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저학년 학생
의 경우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자세
히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들을 배려하고 유인
할 특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의 비교
과 활동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 성과의 중요성 때문이
다. Lee &Park(2019)에 의하면 저학년 때의 성과가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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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 결과는 비교과 활동이 성
과에 영향을 주므로 자퇴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에게는 친구관계의 네트워크형
성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on(2015)은 학
생들이 네트워크 중심성이 강해질수록 성과 및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수자의 직
접적인 면담이나 관찰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중도이탈예방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1]).

셋째,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았지만 비학점 교육의 
참여도는 계열보다는 학과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나 성과에 교수자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im & 
Kang(2021)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와의 관계가 좋으면 
비교과 활동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경제적인 요인은 만
족도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A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이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실시
하지만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적
극적인 참여와 권유가 필요한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실
패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넷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중요해졌는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원격지 거주 학
생들도 비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지지만 대면
활동으로 인한 친밀감의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한데 
Kim et al.(2021)은 하나의 참조사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가 특정 대학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A 대학의 경우 인정하는 비교과 활동은 내용을 
확인하기 쉽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이 주를 이루므로 다
른 연구의 자료에 비해 공식적 활동중심일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 비교과 활동을 확대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학생
의 교육 만족도나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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